
누가복음LUKE 2:1 
그 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누가복음LUKE 1:28–36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
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
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
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
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
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
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다.

“Greetings, O favored one, the Lord is with you! Do not be afraid,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And be-
hold,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And the Lord God will give to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and of his kingdom there will be no end.” And Mary said to the angel, “How will this be, 
since I am a virgin?” And the angel answered her,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therefore the child to be born will be called holy—the Son of God.

누가복음LUKE 1:51–56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
니다. 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
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He has shown strength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e proud in the thoughts of their hearts; he has brought down 
the mighty from their thrones and exalted those of humble estate;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and 
the rich he has sent away empty. He has helped his servant Israel, in remembrance of his mercy, as he spoke to our 
fathers, to Abraham and to his offspring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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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LUKE 2:7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son and wrapped him in swaddling cloths and lai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place for them in the inn.

누가복음LUKE 2:14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those with whom he is pleased!”


